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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0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인간은 성장하면서 존재하다가 늙으면서 죽는다. 죽으니 허무하

다.

2. 인생은 기나 짧으나 모두 허무하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육은 결

국 죽기 때문이다.

3. 영원히 존재하는 ‘구원받은 영’만이 허무하지 않다.

4. 지옥도 고통이 없다면 하나의 천국이다. 고통을 주기에 지옥이

다.

5.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육도 영도 하나님

과 그가 보내신 성자와 성령님을 믿고 사랑하며 삼위일체를 닮아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지 못한 자의 영은 자동적으로 무(無)로, 

즉 흑암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

6.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한 생명을 태 안에 탄생하게 했다. 그 태 

안의 생명이 자기를 탄생시킨 부모의 형체를 닮아 성장하지 못하

면, 자동적으로 태 안에서 사망으로 사라진다. 그 생명체의 형상

이 부모를 닮아 온갖 지체가 잘 형성되고 발육되어야 세상에 나

와서 살게 된다. /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창

조하여 탄생시킨 생명이 삼위를 믿고 사랑하며 살지 못함으로 삼

위일체의 마음과 행실을 닮지 못하면 그 육도 사망권에서 살게 

되고, 그 영도 사망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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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어 인생들을 구

원한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인생 육도 영도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낳는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육과 영이 자기를 구원

한 자의 마음과 행실을 닮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육도 영도 

사망 주관권으로 사라진다.

8. 창조주 삼위일체가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의 육과 영을 창

조하시고, 삼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삶으로 영을 변화시키라

고 삼위의 말씀을 듣고 삼위를 사랑하며 살라고 했다. 그런데 그

같이 살지 못한 육과 영은 사망으로 사라진다.

9. 성자 주님께서 그 육으로 삼은 자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 성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라고 구원해 놓았다. 그런데 성자를 사랑하지 

않고 그 형상을 닮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지 못한 육과 혼과 영은 사망으로 간다.

10. 구원주가 와서 사망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자기 형상과 

모양과 생각대로 살라고 했는데 구원주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대

로 살지 못하면, 그 육과 영은 구세주를 닮지 못함으로 자동적

으로 사망으로 사라진다.

11. ‘의’로 형성되지 못한 영은 모두 흑암으로 사라진다.

12.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땅의 구원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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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영체를 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렇지 못한 영은 

모두 무(無)라고 하는 사망 흑암으로 사라진다.

13. 비유로 말하자. 밀알들을 땅에 뿌리면서, 밀이 되라고 덮고 거

름하고 가꾸었다. 그런데 밀알이 점점 자라서 밀이 되지 못하

면, 자동적으로 무(無)로 사라진다. 밀이 된 것만 주인이 거둬 

간다. / 이와 같이 하나님도 땅에 인간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살아라. 그래야 나의 나라 천국에 

온다.” 하셨다. 삼위를 닮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

되지 못하여 모두 무(無)로 사라진다.

14. 주인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모두 사과 열매를 맺으라고 

물을 주고 퇴비하며 정성껏 가꾸었다.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만 거둬들여 집으로 가지고 갔다. / 하

나님도 그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라.” 하시며, 늘 말씀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다. 인생을 살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영’만 천국으로 가고, 닮지 않은 ‘영’은 무(無)로 사라져 

버린다. ‘무로 사라진다’ 함은 사망으로 간다 함이다.

15.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사랑해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면

서, “평생 나를 닮아 살아라.” 했다. 닮으면 데리고 살고, 닮

지 않으면 살다가 자동적으로 헤어지게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

도 성자도 땅의 구원자도 그러하다.

16. 한 화가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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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리라고 했다. 자기를 따라서 그림을 그린 자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했다.

17. 정신이 흐리멍덩하여 혼체가 확실히 형성되지 못한 자는 꿈이 

안 꿔지고, 꿈을 꿔도 흐릿하고 혼잡하다.

18. 자기 정신에 따라 자기 혼체가 형성된다. 정신이 확실하지 못하

면 혼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마치 안개 같다.

19. 냉장고에 물을 넣어 놔도 냉장고의 온도가 약하면 얼음이 안 언

다. 확실히 차가워야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서 그 형체가 분명하

다. / 정신도 확실하고, 마음도 생각도 확실해야 꿈에 자기 혼

체가 확실히 보이고 확실히 활동한다. 낮에도 자기 마음·정

신·생각이 확실해야 그 날 마음·정신·생각이 육신을 쓰고 확

실하게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몽롱하고 흐릿하게 살게 된다.

20. 마음·정신·생각에 따라 혼체도 형성되고, 그에 따라 영체도 

확실히 형성되기도 하고 흐릿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21.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확

실히 사랑하며, 확실히 행하면서 살아야 육도 영도 확실하게 형

성된다.

22. 온도가 확실히 차가워야 얼음이 강도 있게 얼게 된다.

23. 마음의 강도, 정신의 강도, 생각의 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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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말씀대로 사랑하며 확실하게 주

를 따라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육도 영도 확실히 변화되지 못

하여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영계에서 그 영의 형체를 보면 

형성되다가 만 영들이 90%나 된다. 미완성된 집과 같다. 미완

성 구원이다.

25. 육도 영도 그 형체대로 심판을 받는다.

26. 사람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지 못하듯이, 시간을 멈추지 

못한다. 고로 시간을 따라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따라가야 한

다.

27. 좋은 시간은 좋은 데 쓰고, 부스러기 시간을 가지고 부스러기 

일을 하여라.


